
 홈 > 뉴스 > 학술동향 > 동향·진단

‘근대문학’의 다층적 체계를 전복할 수 있으려면 …
학술대회 강평기_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이중언어작가 학술대회

2012년 06월 12일 (화) 11:01:09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HK교수·일본사상  editor@kyosu.net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1990년대 한국사회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번역되

면서, ‘특수성’을 강조한 민족주의와 ‘보편성’에 입각한 근대주의를 극복하려는 비판적 사유가 동시

에 확장됐다. 그 흐름에 따라 2000년대에는 ‘트랜스내셔널’시점이 확보되고, 자기동일성의 팽창이 

아닌 ‘혼종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시선이 넘쳐났다. 이제 2010년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트랜스내셔널 연구를 인문학의 전통 안팎에서 섞어내고 묶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

에서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RICH)가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을 아젠다로 삼고서 벌이는 HK연

구활동이 주목된다.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의 가능성 

지난달 25일 한양대에서 있었던 RICH의 학술대회 ‘이중언어작가-(근)현대문학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원을 찾아서’는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의 체계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테마였다. 흔히‘근대문

학’은 국민국가 및 국어의 정립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자국어로 쓰인 ‘민족문학’으로 인식됐

다. 때문에 식민지기 한국인들의 일본어 글쓰기를 비롯해,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작업한 이중언어

작가들의 작품은 민족문학의 주변에서 민족문학의 훼손과 민족의 곤란을 증언하는 위치에 놓여 왔

다. 이번 학술회의는 그런‘민족문학’의 확정성을 내파하는 시도로서, 다중적 언어정체성을 지닌 이

중언어작가들을 검토해 근현대문학의‘트랜스내셔널한 기원’을 추적하려는 것이었다.  

식민통치와 노동이주에서 비롯한 다양한 이중언어 현상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일본연구자인 필자

에게도 유익한 회의였다. 한국-일본의 경계에서는 이광수, 그리고 새로 발굴된 김진섭과 무명씨의 

일기에 대한 분석(황호덕 성균관대 교수, 「일본어와 수양, 근대 한국문학의 조건」)이 이뤄졌다. 

그 밖에, 터키-독일/ 이슬람-기독교/ 독일인-유태인이 만나는 삼중의 경계에서 레싱과 세노작의 

소설에 대한 분석 (최윤영 서울대 교수, 「위험한 삼중주」), 알제리-프랑스의 경계에서 활동하는 

앗시아 제바르의 자서전 연구 (이송이 한국해양대 교수,「혼종적 정체성과 불가능한 자서전」), 인

도-영어 문학으로명성을 떨친 아룬다티 로이의 소설과 정치에세이 (이창남 한양대 교수, 「이중언

어 글쓰기와 트랜스내셔널 리터러시」)를 다룬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독일낭만파가 칭송한 휄덜린의 언어를 그리스 고전의‘서투른’번역과 결부된 혼성성의 산

물로 바라보는 연구(연세대 A. 아들러 교수, 「휄덜린, 국민문학과 그리스 단일 언어주의의 신

화」), 그리고 인과율의 스토리를 벗어나서 부조리를 조율하는 새 언어형식을 빚어낸 작가 사무엘 

베케트를 통해 아일랜드/영어-프랑스어의 틈새에서 배태된 혼종성의 문학적 생산성을 보여주는 연

구(연세대 K.S. 왈쉬 교수, 「혼돈의 조율 - 베케트, ‘워드싯’그리고 형식의 이슈들」) 발표가 있었

다.  



근대문학을 일종의 트랜스내셔널한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재고해 보는 논의는 세계사의 시공간 

및 글쓰기의 여러 형식을 가로질렀다. 유럽과 아시아, 18세기 말과21세기 초를 넘나들며 이중언어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해석의 틀이 제공됐다. 이중언어 구조는 민족어의 경계만이 아니라, 

글쓰기의 형식(일기의 공식어와 사적 언어, 소설의 지문과 대화)에도 내포돼 있다. 민족문학의 계보 

안에서도 이중언어(고전의 민족어/현대문으로의 번역)가 존재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전 지구화과

정에서 ‘기원’은 다문화의 혼종적 정체성들 속으로 

옮겨갔다. 이중언어 안에는 주류와 비주류의 권력운동이 꿈틀대고, 주류의 언어로 비주류의 목소리

를 내는 이중언어작가들의 실천적 행위도 돋보인다. 이중언어 현상에서 다양한 트랜스내셔널의 가

능성들을 엿볼 수 있는 알찬 기획이었다. 그러나 과연 이중언어 연구가 역사적으로 축적된 민족문

학론의 다층적 체계를 전복시킬 수 있을까. 근현대문학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원’을 논하려면 각각

의 국민문학론을 비집고 들어가 더 많은 혼종성의 흔적을 찾아내고 ‘기원’을 말하는 방법을 다듬어

야 할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기원’은 민족문학사와 세계문학사의 계보에 정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트랜스내셔널한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트랜스내셔널’이란 운동성이 ‘기원’이란 시작점

을 수식하는 순간에 ‘기원’은유동성을 띤 생성에너지가 된다. ‘기원’은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글쓰

기 및 번역 과정에 산재하며, 중심과 주변에 연루된 ‘언어-권력’, 타자들의 우발적 만남 속에서 그 

위상과 재현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리하여 빅뱅의 폭발 에너지처럼 지구의 모든 존재와 만남들에

서 ‘기원’은 ‘흔적’으로 남는다.   

초국적 권위와 질서에 흠집내기? 

그렇다면 근현대문학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원’찾기가 ‘국민문학의 다양한 기원’을 채색하고 보완하

게 되는 위험성은 없을까. 최윤영 교수의 발표는 민족문학론과 트랜스내셔널한 기원 찾기의 ‘위험

한 친족성’까지 암시하고 있었다. 타자와 이교도에 대한 관용조차도 동화와 포섭으로 흘러가고, 평

등과 박애의 계몽이성은 경쟁윤리와 불평등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알제리의 프랑스어 여성작

가로서 프랑스 한림원 회원으로 임명된 제바르, 600만부 베스트셀러 작가로 미국의 방송에도 자주 

초청되는 인도여성 로이가 바로 선의의 경쟁에서 성공한 소수자이다.  

그런데 지구의 모든 존재 속에 ‘기원’이 기입돼 있다면, 인문학은 빅뱅의 더 많은 흔적·생명체를 배

려하는 힘이어야 하지 않을까. 학술대회를 기획한 이창남 교수는 초국적 권위와 질서에 흠집과 균

열을 내는 안티테제로서의 이중언어 글쓰기, 모방과 전복이라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는 ‘트랜스내

셔널 리터러시’를 읽어내고자 했다. 초국가적 자본주의 다문화사회에서 이중언어 능력은 정치·경제

적 경쟁력이다. 이중언어 능력은 타자간의 쌍방향적 소통에 기초해 윤리적 삶을 배가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이중언어의 초국가적 지식능력은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을 전 지구적 삶의 문제로 연결시키

고 윤리적 삶의 가능성을 공유하게 만드는 시작점이다.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HK교수·일본사상 
필자는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植民地朝鮮/帝國日本

の文化┇環』등의 저서와「‘민족주체’를 호출하는‘재일조선

인’」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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